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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]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'제조업의 미래'라는 주

제로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공장 전시회인 '스마트공장·자동화산업전 2018'을 개최했다. 
 

 

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(ICT)과 사물인터넷(IoT) 설비,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적기에

생산·납품하는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전시하고 중소·중견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

해 마련됐다. 
 

 

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스마트공장 우수 구축기업 및 공급기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유공자에 대한 포상행사를

진행했으며, 지에스틱이 산업부장관상을, 코렌스가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0여개 업체가 수상했다. 
 

 

개막 테이프커팅 행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,산업부·중기부 장관, 스마트공장 공급·구축기업 대표가

참여했으며, 개막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공급기업 육성

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. 
 

 

한편 올해 2번째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전시 규모가 전년에 비해 20% 확대됐으며 모션컨트롤, 산업용 IoT, 스

마트센서, 사이버물리시스템(CPS) 및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등 총 480개사가 참가했다. 전시관에서는 실제 작

동하는 스마트공장 모델이 전시되는 한편, 사고를 예방하는 '협동로봇'과 관람객이 가상현실(VR) 헤드셋을 끼

고 움직이면 작업부스 내 제조로봇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'디지털 트윈' 기술 등도 체험할 수 있다. 
 

 

 

이외에도 ▲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 ▲4차 산업혁명과 로보틱스 컨퍼런스 ▲제조혁신 전략 세미나 등이

진행되며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설명회, 공급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

바이어 상담회 등이 운영된다. 
 

 

산업부는 "2014년~2016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30% 증가하고 불량률이 45% 감소하는 한

편 원가 15% 절감을 달성하고 매출액·영업이익도 20%·53% 상승했다"며 "20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

차질 없이 보급하고,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"이라고 말했다. 
 

 

이번 전시회는 사전등록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utomationworld.co.kr)를 통

해 확인 가능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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